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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권에 따라 조심할 언행              15-08-14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200여개의 국가가 존재하며 각 국가 안에서도 수많은  토종문화가 존재합니다.  지구촌이라고 하지만 문화권에 따라 별 생각없이 취한 언행이 개인이나 단체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선의로 행한 행동이 무례로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권에 따라 조심할 언행 25가지를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1. 팁 관습.

일본이나 한국에서는 봉사료가 가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팁을 따로 식탁 위에 놓는 행위는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돈 있는 척 하는 손님으로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손님이 놓고 가는 팁이 봉사자에게 일종의 모욕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2. 택시의 뒷 자리.

호주, 뉴질랜드, 아이얼랜드, 스콧트랜드, 네더랜드 등지에서 손님이  덜썩 뒷 자리에 앉으면 무례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미국에서는 택시의 앞자리에 앉는 것이 무례하게  인식됩니다. 미국에서는 기사가 자기의 도시락이나 신문을 앞자리에 두는데 손님이 앞자리에 앉으면 그런 것을 치워야 하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3. 엄지 손가락을 올리는 행위.
중동지역, 서 아프리카, 남미 제국, 러시아, 및 그리스에서는 올려세우는 엄지손가락이 욕입니다. 마치 미국에서 가운데 손가락을 올리는 것과 같이 해석된다 합니다.
4.  입을 크게 벌리고 웃는 행위.

일본에서는 입을 크게 벌리고 웃는 행위를 무례하다고 여깁니다.  미국에서는 입을 크게 벌리면서 음식을 먹는 행위를 무례하게 여깁니다.

5. 미국을 “아메리카”라고 부르는 행위
북미, 중미, 남미는 다 아메리카입니다. 특히 중미나 남미인들 앞에서 미국을 “아메리카”라고 부르거나 미국인을 “아메리킨” 이라고 부르면 그들에게 무례하게 보입니다.

6.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지 않는 행위
독일에서 시간을 지키지 않는 행위는 큰 실례입니다.

7.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는 행위
남미제국, 특히 알젠티나에서 저녁 파티에 정각으로 나타나면 실례입니다. 약간 늦게 도착해야 합니다.

8. 한 손을 호주머니에 넣는 행위
한국과 터키에서 한 손을 바지 호주머니에 넣고 대화를 하면 실례입니다.

9.  왼손을 사용하는 행위
아프리키 제국, 스리링카,  중동제국에서 왼손을 이용하여 악수, 선물주기,         식사하는 것은 모두 무례한 행위입니다.

10. 받은 선물을 그 자리에서 열어보는 행위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제국 및 인도에서 받은 선물을 그 자리에서 열어보는 행위는 무례하게 인식됩니다.

11.  운동용 바지나 핫팬츠를 입고 대중 앞에 나타나는 행위
일본이나 아시아 제국에서는  그런 의상을 입고 밖으로 나오면  공중예의가 모자란 사람으로 인식됩니다.

12. 대접하는 음식에 추가할 조미료를 요구하는  행위
프랑스, 이탤리, 스페인,  일본 등지에서는 대접을 받는 손님이 대접용으로 나온 음식에 조마료를 따로 요구하는 행위를 실례로 봅니다.
나머지는 내일 계속하겠습니다.   끝
